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욕망의 숲을 자르고

욕망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. 

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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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·우천에도 ‘연등회’ 불 밝혔다

    

    

    

   

불기2565(2021)년 부처님오신날

우리도 부처님 같이

봉축위,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봉행

신성민 기자 motp79@hyunbul.com

코로나19도 우천도 부처님오신날을 

찬탄하기 위한 사부대중의 원력과 환희

심은 막을 수 없었다. 

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연

등회 보존위원회는 5월 15일 ‘불기

2565(2021)년 연등회’를 서울 종로 조

계사 일원에서 봉행했다. 시작은 조계

사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연등법

회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념

식이 알렸다. 이날 연등회는 코로나19 

방역수칙을 지키며, 온라인을 통해 진

행됐다. 

연등법회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

원행 스님(조계종 총무원장)을 비롯한 

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, 진각종 통

리원장 도진 정사, 관음종 총무원장 홍

파 스님,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,  총

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 등 내외빈들의 

‘희망과 치유의 등공양’으로 시작됐다.

원행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“불기

2565년 연등회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

산으로 등재되어 첫해를 맞이하는 특별

한 날”이라며 “연등회 안에 함께하는 

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자발적 참여 정

신은 전 세계적인 위기를 함께 극복해 

나아가기 위한 해법”이라고 밝혔다.

이어 지난해 12월 연등회의 유네스

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축하하기 위한 

‘유네스코 등재 기념식’이 열렸다. 이

날 기념식에서는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

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유네스

코 등재 인증서를 전달했다.

원행 스님은 등재 기념사를 통해 “등

을 밝혀 지혜와 자비로 행복한 세상을 

기원하는 연등회는 천년 이상 이어진 

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이며 축

제”라며 “세대전승을 온전히 지켜온 소

중한 우리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인정받

은 계기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후대에 

잘 이어지도록 연등회의 보존과 전승에 

더욱더 정성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인증서를 전달한 김현모 청장은 

“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8

년만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

재됐다. 인종, 종교, 나이, 성별을 뛰어

넘은 세계인의 축제로 인정을 받은 것”

이라며 “문화재청도 연등회의 가치를 

보존 위하기 위해 관심을 아끼지 않을 

것”이라고 말했다.

정재계·연예계 등 각계 인사의 동영

상 축사도 이어졌다. 황희 문화체육관

광부 장관은 “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

무형유산 등재는 한국이 문화 일류국가

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축

하했으며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은 “연

등회가 세계인이 인정하는 유네스코 인

류무형유산이 됐다. 어려운 이웃의 희

망이 되어주는 축제로 보존되길 바란

다”고 기원했다.

연등법회와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 이

후에는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제등행

렬이 축소·진행됐다. 행렬은 조계사 

일주문부터 안국사거리-공평사거리를 

순회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.

사상 최초 ‘언택트 연등회’

참여 단체 줌 접속해 동참

인류무형유산 등재축하도

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에서 김현모 문화재청
장이 원행 스님에게 등재 인증서를 전달하고 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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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도 악천후도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며 국난극복을 염원
하는 불자들의 원력을 꺽지 못했다. 2년만에 열린 연등회서 불
자들은 조계사 일대서 연등을 들고 거리에 나섰고, 언택트로 연
결된 전국불자들은 한마음으로 함께 했다. � 박재완 기자


